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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동향 

Ⅰ. 연방정부 국방기술 민수전환 정책의 개요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국방지출삭감 및 국방산업의 중심적인 제조부분의 전환조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회와 부시 정권은 현행 민수전환전략과 관련된 주요한 문건을 만든바 있다. 

1992년 의회는「국방전환, 재투자 및 이행법」을 1993회계년도 국방예산승인법의 일부로서 승인하였다. 민수전환법은 국방지
출삭감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동부, 커뮤니티(地域) 및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포괄화한 것
이다. 

클린턴 정권은 동법에 이어 예산지출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승인해왔다. 또 클린턴 정권은 연방정부의 민수전환전략에
는 특별히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1994년 12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시비에 관한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국방산업의 여러 회사는 민
간부문의 충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다른 기업이나 지역은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커
뮤니티는 기지폐쇄에 따라 산업을 조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커뮤니티에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軍 관계자는 정부에 의
한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 재고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방 관련 기업은 국방과 민간 제조업 및 제조능력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바라고 있는 상태
에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예로 기술재투자 프로젝트(TRP)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예전부터 국방산업이 받고 있던 연방정
부 조성금의 전체수준 저하와 비교한 경우, 여전히 그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규모도 한정적인 것이다. 

많은 국방산업 분석가는 국방 관련 대기업의 대부분은 업무전환을 하지 않고, 시장 독점 또는 전문군사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동업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민수전환 정책 

현재의 민수전환 및 경제조정전략의 골격은1993∼1994년의 정권 및 신의회 회기가 개시되기 이전인 1992년에 만들어진 것이
다. 동 골격을 창설하는데 관련된 다수의 의원은 1992년 선거에 재선되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 대통령과의 대화는 처음이며, 민
수전환에 관한 신정권의 의견은 불투명하였다. 클린턴 정권 및 신의회의 민수전환에 대한 대응은 민수전환 및 경제조정 전체 전략
의 진전을 형성시켰다. 

1. 클린턴 정권의 민수전환전략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미국민의 경제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원칙을 호소하며 '92년의 선거전에서 싸웠다. 클
린턴 대통령 후보(당시)는 생활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미국 노동자 계급을 자극하고,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정부지원효과를 
증대시킬 의도로 일련의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클린턴 정부는 연방정부가 교육, 사회 인프라스트럭쳐 및 연구·개발에 있

어서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적자예산인 연방정부에 대해 본질적인 예산삭감을 실시
하는 한편,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공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다. 

안정경제성장의 유지는 클린턴 정권에게는 최우선 정책이었다. 경제의 확대 없이 사회에 대한 지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제촉진전략의 구성요소의 하나는 기술의 개발과 그에 대한 준비였다. 

1993년의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은 대통령의 정책과제의 최중요사항으로서 경제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재활성화와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전체전략
의 일환으로 상세한 경제정책안을 발표하였다. 클린턴 정권은 특히 하이테크제품 및 제조기술이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장래의 발
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의 기술정책에 대한 실행은 1993년 2월 발표한「미국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의 보고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정부발
표 문서는 동 정권의 목표와 우선항목의 광범위한 정책 아우트라인을 적은 것이다. 또 경제성장과 기술정책을 연계시키는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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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방정부가 관여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안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기술정책 관련 단체의 여러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권고
는 경쟁력평의회, 전미 엔지니어링학회, 경쟁력정책평의회 등의 그룹이나 컴퓨터시스템정책 프로젝트, 전미첨단제조기술연합 등
의 전문가 관계자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아우트라인은 아래와 같다.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할당을 국방에서 민생응용분야로 이행시킨다. 산업계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여 연방연구개발기

관, 특히 연방연구소와 산업계와의 공동작업을 촉진한다. 

。 하이테크기술개발 및 생산기기의 도입 등에 투자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세제우대 조치를 취한다. 

。 소규모제조업자의 근대화, 교육·훈련의 제공 및 정보 인프라스트럭쳐의 확충에 의해 기술개발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정비 

。 혁신적 기술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연방조달 및 규제를 활용 

클린턴 정권은 특정분야에서는 현저한 정책 전개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
다. 그러나「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의 후속대책보고에서 기술정책 이니셔티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
는 1993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여전히 과학 및 기술정책의 상업적 측면에 관한 클린턴 정권의 주요 정책제언 문서로 되어 있
다. 

1994년 8월, 클린턴 정권은「국익에 있어서의 과학」이라고 호칭된 별도의 과학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기초연구 
및 과학교육 분야에서 미국의 능력 유지확대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는 다르다. 클린턴 정권의 출범 
당시, 정권의 과학·기술정책분야에 있어서 별도의 광범위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동 목표는 기초과학, 수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서 세계의 리더쉽적인 지위를 확립하는데 있다. 동 보고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클린턴 정권의 방
침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은 교육 및 연구능력의 향상에 주로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클린턴 정권은 경제적
인 면에서 이들 정책의 잠재적 달성을 특징지우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초점은 냉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자연계의 심원
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보건의료의 개혁과 경제환경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다. 

고어 부통령도「기술, 그것은 경제성장의 중심부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과학은 기술의 중심
부인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고어 부통령은 경제성장과 과학정책의 접점에 관해서는 보다 간결하게 자
기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기초과학정책은 어떻게 그것이 미국의 경제이익을 촉진시키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순수한 과학적 목표를 위한 과
학만으로는 정부예산편성에서 고수준의 연구·개발예산을 유시시키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과

학·기술정책 및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변경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린턴 정권의 기술정책이 가져다 준 최대의 변화는 경제와 기술의 접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민관의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공동작업을 촉진하는 첨단기술프로그램(ATP)과 같은 정책을 낳은 것이다. 국립연구소도 냉전후의 국제환경에서 그 존
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에 있어서 산업계와 다수의 프로젝트

에 종사하고 있다. 

또 클린턴 정권은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다수의 연구 컨소시엄을 창설하였다. 이들 컨소시엄에는「신
세대의 자동차를 위한 파트너쉽(PNGV)」, 「미국반도체 이니셔티브」,「전미액정패널표시 이니셔티브」및「전미전자제조기술
표시 이니셔티브(NEMI)」가 포함된다. 

이들 컨소시엄의 창설은, 정부가 현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클린턴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PNGV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파생된 것이다. 클린턴 
정권은 가솔린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 자동차산업은 보다 깨끗하고 연료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의욕이 부족할 것이라고 호소하
고 있다.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저가격의 가솔린에 의해 국민은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국민이 실
제로 필요성을 느끼기까지는 이 시장이 창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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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정책의 큰 목표는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집약될 수 있다. 

① 연방정부 내의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민수와 군사지출의 균형화를 꾀한다. 

②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파트너쉽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관련되는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자원을 이용한다. 

③ 공공을 위한 특정연구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동 정권의 광범위한 과학 및 기술정책목표로서 상기 항목을 이해하는데 있어 다음의 단계는 이들 목표에 합치하는 민수전환전략
에 대한 기술재투자분의 소재를 분석하는 것이다. 클린턴 정권은 국방부가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의 전략을 채용하였다. 제1단계로서, 클린턴 정권은 민생지출과 국방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지출액을 삭감하기 위해 전체적인 과학기술목표와 동등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클린턴 정권은 연
방정부에 의한 연구개발지출 전체의 비율을 국방관련 집중에서 민수·상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클린턴 정권은 연구개

발에 관한 민수부문과 국방지출의 비율을 약 50대 50으로 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로, 국방 및 민수연구개발지출의 비율이 변화하여도 클린턴 정권은 국방지출에 기인하는 상업적 혜택의 정도를 높
이는 것을 바라고 있다. 동 정권이 지원하는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정부기술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라는 목표를 내걸
고 있다.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민간기술개발의 지원 및 기술준비에 대한 원조이다. 기술분야에 있어서 국방전환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차이는 없다. 국방전환전략에 있어서의 민군겸용기술개발에 대한 강조는 클린턴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민간
이익유도」의 명확한 예이다. 

Ⅲ. 기술재투자와 산업기반개발정책 

연방정부는 민군겸용기술개발 촉진을 의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있다. 국방산업기반의 자급능력에 대한 위협의 대응으
로서, 1992년에 의회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입법화시켰다. 그리고 클린턴 정권은 이들 프로그램의 추진을 꾀하고 있다. 

 

1. 기술재투자 및 산업기반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 

연방정부의 국방전환정책은 국방부 내 민군겸용기술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연구계획국의 게리 덴만 국장은, 연
방민수전환전략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연방기관과 다수의 프로그램에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수전환에 관련되는 
연방기술정책은 아래의 3가지 중핵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국방부 내의 민군겸용기술 프로그램의 중시 

· 국립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 

· 민수기술에 대한 직접투자 

이러한 정책의 의도는 민간부문과 국방계약에 의존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상업산업기반과 국방산업기반과의 통
합은 양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이론상으로 연방정부가 국방산업기반의 취약화를 우려하지 않고 국방지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국방계약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 국방산업이 약체화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방능력도 떨어질 것을 여
전히 우려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국방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최초의 제로 베이스에서 병기를 개발·제조하지 않으

면 안된다. 따라서 기술정책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요구에 맞는 만큼의 기술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덴만 박사가 개략적으로 말한 3가지 전략은 국방·민간산업기반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군겸용프로그램

이 가장 직접적이며, 동 프로그램은 국방기업에 신첨단 하이테크의 개발을 계속하여 실시케 하는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또 민간
기업도 파트너쉽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미의 국립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연방정부 내의 전문가와 고유의 연구자
원이나 개발능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립연구소는 연구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현재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것은 특히 에너지부의 핵병기연구소에게는 가장 해당되는 것이다. 세 번째의 프로그램인 민군겸용기술촉진 프로그램은 민간기술
개발의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이들 프로젝트는 민군겸용 응용이며, 국방업계의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지식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기술의 촉진은 민간 및 국방기업간의 협력체제를 정비하고 연방정부 이외에 국방기술로부터 생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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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장을 제공하게 된다. 

2. 국방부 내의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중시 

국방부 내의 민수전환을 위한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강조점은 1993회계년도 국방예산 승인법안에서 달성되었다. 동 법안은 8개 
항목에 걸쳐 민군겸용프고르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8개 프로그램은 기술재투자 프로젝트(TRP: 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와 관련하여 ARPA가 운영하게 되었다. <표 1>은 민군겸용기술 이니셔티브 및 1993년도부터 95회계년도에 있어서
의 예산지출권한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ARPA의 사명은 군사용 응용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및 ARPA 내부에서 군사기술지원은 민수기술기반
의 지원을 내포한다는 인식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나 

<표 1> 국방부 민군겸용기술 계획 재투자 예산권한액, 1993∼1995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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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그 결과 ARPA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SEMATECH와 플랜트 패널 컨소시엄창설을 제안하는 등의 민군겸용기술전
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ARPA 간부는, 민수 및 민군겸용의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본적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파생적 효
과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TRP의 담당관은 TRP의 국방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TRP의 선택기준은 동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방적 양상을 강조하기 위해 
수정을 가해 왔다. 그러나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ARPA를 민군겸용기술개발에 전념시킬 것을 志向하고 있다. 

○ 1992회계년도 민군겸용 파트너쉽 

1992년 6월, ARPA(당시는 DARPA)는「민군겸용기술 파트너쉽 프로그램」의 1992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상대상이 되는 7가지
의 신연구개발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민수 및 군사용 응용을 동반하는 기술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6,000만 달
러가 제공되었다. 

1992년 4월 20일, 레스 아스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당시)에 대하여 DARPA 국장인 게리 덴만 박사는 1992회계년도에 있
어서의 7가지 신연구 컨소시엄 선정에 이용한 3가지의 기준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①개발된 기술은 국방부의 중요기술과 동일하
지 않으면 안되며, ②컨소시엄은 민간부문에서 나타낸 관심과 합치하지 않으면 안되며, ③컨소시엄의 연방정부부담분은 1992회
계년도에 동 프로그램을 위해 6,000만 달러 이내의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1992년의 하이테크 컨소시엄의 연구대상분야가 된 것은 ①데이타보존 컨소시엄, ②전자마그네트 코드 컨소시엄, ③마이크로일렉
트로닉스 컴퓨터기술기구(MCC)에 의한 디자인 파트너쉽, ④마이크로마그네틱 구성분자 컨소시엄, ⑤프레지션 인베스트먼트 캐
스팅 컨소시엄, ⑥超密콘덴서재료처리 컨소시엄, ⑦초고속 全光通信 시스템 컨소시엄이다. 

○ 1993회계년도 민군겸용 프로그램 

1993회계년도 국방예산승인은 연방 민군겸용기술 계획의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1992회계년도에서 설명된 프로그램의 계
속과 더불어, 1993회계년도법은 양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추가 범주를 만들었다. 그것들은 ①민군겸용기준기술 파트너쉽, ②상
업·기술통합 파트너쉽, ③지역기술연합원조 프로그램, ④국방첨단 제조업 파트너쉽, ⑤국방 제조업 확대 프로그램, ⑥국방 민군겸

용 확대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과 더불어 국방부는 민군겸용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이니셔티브를 취
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①Agile 제조업 및 기업통합 계획, ②첨단재료 파트너쉽, ③미일 경영훈련 및 ④MARITECH 
이다. 

<표 1>은 특정기술에 적용가능한 다른 민군겸용 계획의 개략을 적은 것으로, 전자 및 재료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고성능 컴퓨
팅, 제조업이니셔티브 및 인텔리젼트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양용기술분야라고 생각되고 있다. 

○ 기술재투자 프로젝트(TRP) 

클린턴 대통령의 민수전환 프로그램 전략은 가술재투자 프로젝트(TRP)의 창설로 시작되었다. 1993회계년도 국방예산지출법 제
6편(국방재투자)에서는 NIST, 에너지부, NASA 및 NSF와 협의 후에 ARPA가 기술재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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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의 목적은 군사기술의 상업화 촉진 및 국방 각 군의 민간기술에 대한 접근 제공, 국방에서 민간사업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관계 6개 부서를 위한 4억 7,100만달러(1993회계년도) 규모의 지출은 국방전환 및 민군겸용기술의 상업화가 민수
와 군사 양요소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이었다. 

TRP 관련 내용은 4가지의 관련 경쟁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국방기술전환평의회(DTCC)에 제출된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 다
른 프로젝트와 경쟁을 하는가가 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기술개발, 지역기술연합, 제조업의 교육·훈련 및 소규모 사업 

기술혁신연구(SBIR)이다. 기술개발은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방부의 구 민군겸용
기술 프로그램의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기술연합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수적인 지역의 산업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제조업 교육훈련분야는 국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재교육 및 국내 대학의 제조업 교육의 향상을 꾀하는 프로그램의 창
설을 의도하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 기술혁신 연구는 소기업에 의한 과학·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1993회계년도 민수전환 프로그램의 재편성 

TRP 프로그램은 이미 예산지출이 되어 있는 국방재투자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통합하였는데, TRP 프로그램은 의회가 지출한 액
수 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 절감은 다분히 다른 민수전환 및 기술계획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행정부 발표 문서에 따르면, 현재 TRP는 민군겸용 프로그램의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거기
에는 ①국방 민군겸용이용 중요기술 파트너쉽, ②상업·군사통합 파트너쉽, ③지역기술연합원조 프로그램, ④국방첨단 제조기술 

파트너쉽, ⑤국방 민군겸용원조 확대 프로그램, ⑥제조업 엔지니어링 교육조성 프로그램 및 ⑦제조업 전문가양성지원이 포함되
어 있다. 

○ TRP 프로젝트의 조건사항 

TRP가 선정한 모든 프로젝트는 아래의 조건항목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①국방부 임무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
되는 것, ②특정의 파트너쉽 요구에 합치하는 것, ③비용분담기준을 만족하는 자기출자예산거래를 제시하는 것, 및 ④경쟁적 선택
심의과정을 통과하는 것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3. 국립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 

클린턴 정권의 민수전환전략의 두번째는 국립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립연구소는 다수의 기술전문가와 
연구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클린턴 정권 및 의회 의원은 국립연구소가 기술의 상업화에 많이 관여할 것을 바라
고 있다. 

이들 국립연구소는 연구목적, 조직구조 등의 점에서 각각 다르다. 국립표준연구원(NIST)등은 상업 및 산업을 기술적으로 원조하
기 위해 설립되어 있어 종래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적합하다. 다른 연구소는 산업계와의 공동협력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원(NIH)의 기초과학연구는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의 성장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
나 대다수의 연구소는 국방, 에너지, 우주 관련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예산삭감 및 연구소의 장래의 역할에 의문
을 갖게 하는 연구우선순위를 이전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에 입법화된 일련의 법률을 통하여 의회는 경쟁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연구소에 각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산
업계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관민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은「1986년 연방기술이전법(미국공업 99-502)」중 1986년
에 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이다. 

국립연구소의 조직구조로 새롭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방·핵병기 개발연구소로부

터의 기술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상업 및 私企業의 활동을 원조하기 위해 연방예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기본통념에 反하는 「산업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핵병기개발연구소는 오로지 정부의 목표에 합치되는 것
들로 이루어졌다. 연방정부 기술정책 중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민간 및 국방산업간의 문화의 차이 문제는 특히 핵병기개발연구소
에서 현저하다. 연방정부는 냉전시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립연구소의 조직구조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
여, 이들 연구소를 고도로 다각화시키고 시장주도 및 상업산업에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는 공공의 요망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장래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열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술이전 문제는 이러한 안정화를 위협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은 에너지부 예산의 10%를 기술이전에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상·하 양

원에 이러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의 강조만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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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정부연구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술에 대한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는 비집
중화 전략을 채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고, 기존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정부예산지출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방 관련 연구소는 국방예산삭감 및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를 산업
계 경쟁력, 환경기술 및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혁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1993회계년도 연방지출 690억 달러 중, 230억 달러는 연구소 및 본부운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2>은 연방연구·개발지출을 각 성청별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부 소관 연구소는 2가지 그룹(병기개발연구소 및 다각기능적 연구소)으로 분류되어 있다. 

(1) 병기개발연구소: 

Lawrence Livermore 연구소 

Los Alamos 연구소 

<표 2> 1993회계년도 연방정부기관 및 국립연구소의 연구개발에 대한 승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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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ia 연구소 

(2) 다각기능적 연구소: 

Fermi 연구소 

Berkely 방사능연구소 

Argonne 국립연구소 

Brookhaven 국립연구소 

Oak Ridge 국립연구소 

Idaho 국립엔지니어링연구소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태평양연안북서연구소 

○ 핵병기개발연구소: 국방에서 민군겸용이용으로 

에너지부 소관 연구소는 9개의 다목적 프로그램 연구소(병기개발연구소 포함)와 8개의 에너지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기연
구소가 에너지부 연구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3년에는 동 연구소에 대하여 모든 연구소 예산의 절반을 제공하고 
있다. <표 3>은 1988년에서 '93년에 걸쳐 에너지부 병기연구소(로렌스 리버모어, 로스알라모스 및 샌디아의 3곳)에 할당된 상
세한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동 연구소의 운영예산액은 연간 34억 달러이다. 

○ 민수 및 군사활동의 혼재 

이하의 5가지 요인이 에너지부 병기연구소에 기술이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①1989년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TA)
에 의해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가 산업계와 CRADAs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 ②행정부 담당자 및 의회가 국립연구소
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③기술이전 프로그램에 산업계로부터의 강한 뒷받침이 있었던 것, ④CRADAs 예산의 증
가, ⑤국립연구소도 기술이전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이다. 

군사연구개발에 관한 에너지부 연구소의 규모는 거대하지만, 3개 병기연구소는 다른 국립연구소와 함께 비군사목적 연구활동도 
하고 있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의 전문연구분야는 기초과학연 

<표 3> 1988년부터 1993년에 걸쳐 에너지부 병기연구소의 전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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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리버모어연구소는 융합에너지연구소, 레이져 아이소토프분리, 환경·바이오의학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의 로스

알라모스에 있어서의 국방연구활동은 전체활동예산의 71%로, 1987년의 78%에서 7%가 감소되었다. 리버모어의 예산은 1988
년의 76%에서 67%로 하락하였으며, 샌디아도 1989년의 87%에서 78%로 하락하였다. 민군겸용연구활동의 범주 속에서 최대
의 예산이 주어지고 있는 곳은 환경복원 및 폐기물 처리관리이다. 이 분야는 50년에 이르는 핵병기개발이 가져온 핵·유해물질의 

제거로, 민수용응용분야도 수 없이 포함된다. 

○ 연구소의 장래 

현재 에너지부 병기연구소의 장래의 사명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다. 핵병기방위 임무는 없어서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확실
히 그에 대한 중요도는 옅어지게 될 것이다. 경쟁력평의회(OOC)가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서는 첨단재료와 처리, 첨단 컴퓨
팅, 환경보호기술, 제조업 처리 등이 앞으로 정부원조를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들 4개 분야 중 3개 분
야는 병기연구소가 연구를 추진해 온 것이다. 이들 연구소의 운영행태는 국립(국가소유)이면서 연구대학이나 대기업이 DOE와
의 계약하에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 GOCO(Government Owned, Contructer Operated) 타입의 연구소로 불리운다. 

○에너지부 병기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 

연방연구소는 국가 과학기술기반의 커다란 자산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기술이전의 가능성은 지나치게 크게 평가되고 있다. 연구
소의 對행정부 계약과 對정부방침에 대한 의존체질은 상업화 노력의 최대 장애가 될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이전: 연방정부의 관심 

정부연구소로부터의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은 몇 가지의 요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특정제
품 및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이들 제품 및 프로세스를 통합화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방정부연구개발노력의 결과를 상업화하는 능력 및 사명은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민간으로부터의 정부사명요구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이전에 있
어서의 정부의 관여는 미국의 복지 및 사회보장정책에 필수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기술개발은 산업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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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낳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혁신은 미국의 경제성장요인 중 1/2을 공헌하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중핵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생각은 폭넓게 국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연방정부연구소에 있어서의 기술이전 

「1980년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은 연방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둔 의회에 의한 최초의 입법이
다. 각각의 연구소는 연구기술응용국(OTRAs)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OTRAs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잠재
적 상업응용성의 평가와 연방연구소의 기술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OTRAs가 입법에 의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소로부터의 기술이전 예는 여전히 매우 작다. 

6년간에 걸쳐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의 법률이 스티븐슨 와아들러법 후속으로 승인되었다. 그것들은 1980년 베이 도
르법, 1982년 소기업기술혁신발전법, 1984년 상표·州재판소·반도체·특허재판소의 제5편(베이 도르법의 수정)이다.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과 국가기술계획 

냉전의 종료와 함께 의회는 국립연구소 시스템은 폐쇄 또는 재생의 필요성 및 CRADAs와 상업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다. 또 과거 수년동안에 국립연구소가 국가기술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제까지 기술이
전의 촉진에 기여한 요인은 ①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IA)에 의한 산업계와의 공동제휴에 대한 촉진, ②국가기술 이니셔티브
(NTI)의 발족, ③에너지부 병기연구소에 있어서의 공동프로젝트 예산의 확보, ④산업계와의 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소측의 새
로운 관심, ⑤산업계와 연구개발 파트너쉽에 대한 정부지원의 요망, ⑥산업계의 연방연구소와의 기술개발 파트너쉽에 대한 기대 
등이다. 이들 요소가 기술이전 및 연방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게 되었다. 

4. 민수기술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대 

연방정부예산지출의 영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클린턴 정권은 연방정부로부터 민간부문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
한 기술이전을 강조하는 기술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노력은 예산에서 뿐 아니라 클린턴 정권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의 민간기술 직접투자의 기
둥이 되는 것은 첨단기술 프로그램(ATP), 기술재투자 프로젝트(TRP),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 및 전미정보인프라스트럭
쳐(NII)의 4가지 프로그램이다. ATP는 경쟁 前단계의 기반적인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의 중핵적 프로그램이다. TRP의 목적은 
민간기술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은 기술이전촉진을 위해 클린턴 정권이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수단의 하나이다. CRADAs는 연방정부연구소와 민간부문간의 공동기술개발협정이다. NII는 연방정부 내
의 광범위에 이르는 독립적 기술프로젝트를 반영한 것이다. <표 4>은 클린턴 정권이 민수전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
한 비국방기술 프로젝트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 첨단기술 프로그램(ATP) 

첨단기술 프로그램(ATP)은 국립표준기술원(NIST)담당소관이다. 동 프로그램은 1988년 포괄무역경쟁법에 의해 만들어진 다수
의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ATP는 포괄적 및 경쟁력 事前의 기반적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소기업 및 중기업에 대하여 조성금
을 제공하고 있다. 

○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 

1986년, 연방정부의 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간의 기술이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연방

기술이전법(FTTA)이 입법화되었다. 모든 연방연구소는 CRADAs에 참가가 가능하며, 의회도 모든 연구 방연구소는 CRADAs
에 참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방 에너지부가 CRADAs 예산 및 공동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으며, NIST와 국방부가 연구
소레벨에서의 CRADAs 결정을 한다. 

○ 전미 정보인프라스트럭쳐(NII) 

연방정부의 NII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준비의 역할을 명화화하려는 기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민간부문은 민간측이 정

보하이웨이를 창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NII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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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93년부터 1997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방연구개발투자예산「새로운 연방 하이테크기술투자」

위한 연방정부에 의한 지원프로그램에는 전미 전기통신·정보관리(NTIA)국, 전미기술정보서비스(NTIS), 국립표준기술원

(NIST), 전미정보인프라스트럭쳐 테스트베드(NIIT), 고성능컴퓨팅·통신(HPCC) 및 정보인프라스터럭쳐 정부추진본부와 위원

회(IITF 태스크 포오스)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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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촉진계획 

클린턴 정권은 특정산업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업화지원을 위해 직접연구개발 컨소시엄의 이용기회를 확대해 왔다. 이들 프로그램
은 어떤 특정기업 및 그룹을 위한 것이며, 또 범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전술한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차
세대 수송수단을 위한 파트너쉽(PNGV),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미 플랜트 패널 디스플레이 이니셔티브, 일렉트로닉스 제조 이니
셔티브(NEMI) 등이 포함된다. 

○ 기타제조 프로그램 

연방정부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장 유망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NIST의 제조업 
기술보급파트너쉽 프로그램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가지고 있
다. 국방첨단제조업기술 파트너쉽은 1995회계년도에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받고 있다. 국방제조업 보급프로그램에 대한 
2,500만 달러의 지출도 승인되고 있다. 또 1995회계년도 예산승인법은 Agile 제조업/기업통합 프로그램 지원에 3,500만 달러규
모의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 NIST의 제조업보급 파트너쉽은 클린턴 정권으로부터 대규모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1995회계년도
에 94년의 2배인 2,920만 달러규모의 예산을 제공받고 있다. 또 NIST는 제조업 보급파트너쉽(MEP)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기
술개발계획은 에너지부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Agile 제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TEMA) 프로젝트는 민간기업 70개사를 참가시키고 있다. TEMA는 Agile 제조업기술을 민
간산업에 이용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 1994년 10월, NASA는 항공우주산업기술 프로그램(AITP)에 의한 민간산업지원 
프로젝트결정을 발표하였다. 

○ 고성능 컴퓨팅·통신(HPCC) 

고성능 컴퓨팅·통신(HPCC) 이니셔티브는 연방정부 7개 성청과 다수의 민간기업이 관계하고 있는 정부·산업계 협력 프로그램이

다. HPCC는 NII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HPCC는 보다 강력한 컴퓨팅, 고속 네트워크 및 세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복잡한 
컴퓨팅 과학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에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 

<朴敬善 編譯> 

주) 본 자료는 JETRO에서 발행한 Technology Bulletin 350호 "米國の國防轉換技術政策の動向" 중 일부를 번역,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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